
 

 

136                            양현권 

대학 영어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 

 
 

양현권 

(서울대학교) 

 

 
Yang, Hyun-Kwon. (2011). A Study on Establishing College English Education Objectives.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4, 136-158. 
 
This paper overviews the college English teaching syste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discusses 
possible changes prerequisite for the betterment of its system. It observes that improvement of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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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ir students’ future needs and wants.   
 
Key words: college English teaching, college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English education, 

higher education, objectives and roles of education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학습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영어 및 영어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 일반의 주요 

관심사이며,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은 역대 행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이다. 영어 교육 및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정도는 대학에서도 다를 

바 없다. 대학생들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규 강좌뿐만 아니라 학교 

내외의 여러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 노력한다. 적지 않은 경우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 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영어 학습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바친다.1)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수요와 요구에 대해 대학 당국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른바 전통적 의미의 교양영어에 실용적 

특징을 부가하려 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예이고,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의 

                                           
* 이 논문은 2011년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연구소 지원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한국영어교육학회와 MBC 가 공동으로 마련한 ‘2006 대한민국 영어보고서’에는 중소도시의 

평범한 대학생의 영어학습 경험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이 학생은 공교육을 통해 중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이래 대학교 졸업 시까지 총 15,548 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하였고 영어 

학습을 위해 2,148만원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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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그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졸업예정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졸업 자격으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영어 교육에 대한 대학 당국의 변화된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대학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영어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최근 수년에 걸쳐 거의 매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대졸 신입 사원의 영어 실력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대학생들 

또한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 경험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 생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부 졸업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 경험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영어 교육의 현황을 교육 프로그램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대학 영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영어 

교육의 기본적 틀과 체제를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는 한편, 

대학 영어 교육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목표를 국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설정하고 정립하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대학영어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어교육의 

목표는 교양의 함양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독해 능력에 주안점을 두는 강독 

위주의 교육, 이른바 ‘교양영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외국어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중요한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교수 

방법론에 있어서도 의사소통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이 지배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식되면서, 대학에서의 영어교육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대학 영어 교육의 변화에 대한 바램과 요구는 영어 교육학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줄곧 제기되어 왔다. 다음은 이한빈(1980, p. 2)에서 옮겨 

온 것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학 영어 교육의 

전망과 개혁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2)  

                                           
2) 영어교육계 내부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 논자에 따라서는 대학 영어 

교육의 목표를 “직장생활이나 학문생활을 위한 도구적 목적에 비중을 두며 문화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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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국어는 단순한 교양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써 미래의 한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생활도구라는 관념을 확고히 세워야 되겠다. 외국어가 단순히 

외래문화의 섭취를 위한 막연한 통로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중시하여 영어

교육의 주된 비중을 의사소통 능력 교육에 둔다. 이와 더불어 영어 교육의 

범위를 전통적인 영역으로서의 읽기뿐만 아니라 듣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확

대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삼는 경향은 교육의 제공자

인 대학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들에게서도 관찰된다. 김길중, 신문수, 양

현권 및 김진완(1999)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필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소통 능력 함

양”을 영어를 학습하는 이유 또는 동기로 제시했으며, 음성 언어 —말하기

(40.5%)와 듣기(38.8%)—능력 함양에 대해 강한 필요와 욕구를 나타냈다.3)  
 
1) 서울대학교‘대학영어’프로그램 개관 

 
대학 안팎에서의 영어 학습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대학 영어’ 교

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서울대학교의 ‘대학 영어 프

로그램’의 체제와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대학 

영어’ 교육은 기초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초교육원은 종전의 교양

과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부분 대신하는 기구로 주로 학부 신입생들의 기초 

교양 교육에 초점을 둔다.  
서울대학교의 ‘대학영어 프로그램’이 근년에 겪은 변화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은 <교양영어>라는 강좌로 운영하여 오던 영어 과목을 1999 학년도부터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실용영어>로 개편한 것과, 2000 학년도부터는 이를 

                                                                                                        
즐기게 하는 통합적 목적을 동반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동수 & 김해동, 2001)”고 

제안하기도 한다.  
3) 조정순 (2002)은 국내 여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욕구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영어 교육의 초점을 듣기와 말하기와 같은 

음성언어에 두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들 능력에 대한 학습 욕구가 매우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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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대학영어>라는 강좌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4) 
2000 학년도 1 학기부터 운영되어 온 ‘대학영어 프로그램’은 읽기 교육 위

주로 진행되던 이전의 <교양영어>와는 달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 

모두에 초점을 둔다. 또한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영어 능력 수

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정의 강좌를 제공하였던데 비하여, ‘대학영어 프로그

램’에서는 학생의 영어 능력에 따라 수강 가능 과목을 달리 하고 있다. 다음

은 이러한 특징을, <기초영어>와 <대학영어> 강좌에 초점을 두어, 2008학년

도의 교과목 개요에서 간추린 것이다. 

 
(1) 기초영어 
  <기초영어>는 TEPS 점수 550 이하이거나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없는 

학생이 수강한다. 1학점 수업으로 합격/불합격으로 평가되며, <기초영어>에

서 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은 TEPS 점수 없이도 <대학영어> 수강이 가능

하다.   
(2) 대학영어 

<대학영어>는 TEPS 점수 551~750, TOEFL 점수 523~582(CBT 

193~236)의 학생이 수강한다. 이 강좌의 목적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기초영어>와 <대학영어> 이외에, 서울대학교의 ‘대학영어 프로그램’에서

는, 영어 능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위하여, <고급영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

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대학영어>를 통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익힌 

후에 자신들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급 수준의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개설하였다. 

 
  (3) 고급영어 

<고급영어>는 TEPS 점수 751 이상, TOEFL 점수 583 이상(CBT 237 

이상)의 학생이 수강한다. 개설 강좌로는 <산문>, <학술작문>, <시사토론>, 

<영상예술>, <연극을 통한 영어연습>, <영어권 문화의 이해> 등이 있다.   

 

정상준, 민은경, 박용예, 송미정 및 신광현(2006)은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교육의 개선 방안을 살펴 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영어> 강좌와 

<고급영어> 강좌 사이에는 수준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학영어>를 

수강한 학생들이 곧바로 <고급영어>를 수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4) 강지훈 (2001)은 <실용영어> 및 <대학영어>가 도입된 시점에 서울대학교의 학내 구성원들이 

이들 변화를 어떠한 관점과 시각에서 인지하고 수용하고 있었는지를 교육 수요자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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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영어>를 세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급영어>를 보다 

세분하거나 확대하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의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제안 가운데 <대학영어>를 세분하여 제공하는 방안은, 2009학년도 

이후에 <대학영어>를 <대학영어 1>과 <대학영어 2>로 나누어 개설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다음은 2011학년도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대학영어 프로그램에 개설된 주요 과목의 개요를 옮겨온 것이다. 

 
(4) 기초영어    

<기초영어>강좌는 필수교양과목인 <대학영어1>의 선행과목으로서 

<대학영어1> 수강 자격 기준 TEPS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학영어1>을 성공적으로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영어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5) 대학영어1  
본 강좌의 목적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을 모두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글을 읽고, 영어로 그 주제에 관한 토론과 작문을 

병행함으로써 21세기의 다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판적인 사고 

능력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6) 대학영어2 
① Writing (글쓰기)  

이 강좌는 학생들이 자료를 정리하여 논쟁적이며 분석적인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돕는다. 영어로 쓰인 자기 글을 직접 수정하고 흔한 EFL 

글쓰기 오류를 피하도록 지도한다. 문단 위주의 글쓰기 연습을 한 후 

학기말에는 4-5개 문단 분량의 에세이를 써서 발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 제출하도록 한다.  
② Speaking (말하기)  

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청중 앞에서 효과적으로 영어로 연설이나 

발표를 하는데 필요한 언어적, 비언어적인 기술과 여러 주제에 관한 

다양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   
  
2)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근년에 들어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인 평가와 심

층적인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송미정과 박용예(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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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e-Quintero와 Crookes(2005) 및 정상준 외 4인(2006) 등이 그 주된 

연구에 해당한다. 송미정과 박용예(2004)는 <대학영어> 강좌의 효율성과 만

족도를 계량적 관점에서 사례 조사 형식으로 연구한 것으로, 그 초점을 학생

들의 영어 능력 향상 정도에 두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2003학년도 1학기 동안 <대학영

어>를 수강한 결과, 읽기 능력을 제외한 영역에서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더불어 강좌에 대한 만족도 또한 담당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전

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 연구에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강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수업의 효과’에 초점을 두어 정리한 것이다.  

 

표 1 

강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합계 

응답자 

수 (명) 
     0     3     25 65 39 132 

비율 

(%) 
       0%       2.4%       18.9%    49.2% 29.5% 100% 

 
표 2  

수업의 효과 

수업 

효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합계 

응답자 

수 (명) 
10 39 67 16 132 

비율 

(%) 
7.6% 29.5% 50.8%  12.1% 100% 

 
그런데 위 연구 결과는, 서울대학교에서의 영어 학습 경험에 관한 

대부분의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에서 2007년에 발표한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8월 및 2006년 2월에 졸업한 학부생의 88.9%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 졸업생은 

자신의 지적 수준을 묻는 질문―창의력 및 문제 해결력, 미래에 대한 비전, 

논리적 사고력에 관한 학습 성과―에 85% 이상이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영어 능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영어 글쓰기와 영어 회화 능력이 보통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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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3%와 29.3%이었으며, 대학 영어 교육이 

영어 글쓰기와 영어 회화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8.6% 및 36.7%에 달했다.    
 

도표 1 

대학교육의 능력 개발 기여도 및 전공 만족도 (%) 

 

대학 졸업 당시의 영어능력 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1년도에 

발표된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조사 대상은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의 서울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이었으며, 아래는 그 조사 결과의 일부를 옮겨온 것이다. 

아래의 보고에 따르면, 졸업예정자들은 대학에서 연마한 결과로서의 여러 

능력 가운데 ‘영어 회화 능력’과 ‘영어 글쓰기 능력’ 수준을 다른 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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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학교육 요구: 교육 강화 필요성 

  현재 수준 

전문능력 
1. 전공관련 지식ㆍ기능ㆍ안목 

2. 희망하는 직업관련 전문의식 

3.42 

3.41 

영어능력 

6. 영어 독해 능력 

7. 영어 회화 능력 

8. 영어 글쓰기 능력 

3.34 

3.03 

2.92 

사회성 

13. 팀협동 과제수행 능력 

14. 선후배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15. 리더십 

3.60 

3.65 

3.40 

기본소양 

3. 글쓰기 능력 

4. 구두발표 및 토론 능력 

5. 비판적 독서 능력 

9. 컴퓨터 활용 및 정보화 능력 

10. 논리적ㆍ과학적 사고력 

11.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12. 예술적 소양 및 안목 

3.27 

3.36 

3.34 

3.49 

3.58 

3.47 

3.28 

 

서울대학교에서의 영어 학습 경험이 학습 수요자들의 요구 및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비단 학생들 또는 졸업생들에게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

다. Wolfe-Quintero와 Crookes(2005)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요청에 의

해 ‘대학영어 프로그램’을 진단한 외부 연구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가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바와는 달리, 국

내 최상의 대학영어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와 한

계가 있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장래의 개인적, 학문적 

그리고 실용적 목적을 위해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함양하기를 원하지

만, ‘대학영어 프로그램’은 교육 수요자의 이러한 교육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

키지 못한다. 
정리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송미정과 박용예(2004)에 논의된 것과 

같이, <대학영어> 강좌를 통한 영어 학습 경험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 경험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의 경향이 짙다. 달리 

말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대학영어> 학과목을 통한 학습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대학 영어 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수준의 영어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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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5)  

 
3) 서울대학교 재학생의 영어 학습 욕구와 기대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에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이 조사 항목에는 신입생들의 교육 욕구에 관한 

설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영어 독해 능력, 영어 회화 능력 및 

영어 작문 능력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조사된 

내용의 일부를 옮겨온 것이다. 
 

표 4 

현재 수준 

현수준 
평균 

(순위)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응답자 

(명) 

영어 독해 

능력 
3.16⑥ 2.2 15.7 50.6 27.1 4.4 2402 

영어 회화 

능력 
2.44⑮ 14.7 41.3 31.9 9.0 3.0 2401 

영어 

글쓰기 

능력 

2.27⑯ 21.6 40.9 28.7 6.9 2.0 2402 

* 평균치 산출 방법: 매우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이 표에 정리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은 영어 기능의 여러 영역 가운데 

특히 영어 회화 및 영어 작문에 관심과 학습 필요성을 느끼며, 이들 영역에 

대한 능력이 자신의 진로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는, 언론 매체 등에 

흔히 보도되는 바, 대학생들이 영어 교육, 특히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에 대해 

강한 학습 욕구를 지닌다는 통상적 차원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영어 회화 및 영어 작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대학 신입생에게서만 

아니라, 대학 졸업예정자들에게서도 관찰된다. 2011년도에 발표된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최진영, 김혜란, 김창대, 고상근, 2011)에 따르면,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의 서울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은 대학에서 제공되는 여러 

부분에 대한 교육 가운데 특히 영어 회화와 영어 글쓰기에 있어서 보다 

                                           
5) 서울대학교 대학 영어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계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영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육만으로는 각자가 원하는 수준의 영어 능력을 

연마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김명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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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표 5 

대학교육 요구: 교육 강화 필요성 

  

현재 

수준 

ⓐ 

중요도 

ⓑ 

교육 강화 

필요성 

(5-ⓐ)ⅹⓑ 

전문능력 
1. 전공관련 지식ㆍ기능ㆍ안목 

2. 희망하는 직업관련 전문의식 

3.42 

3.41 

4.11 

3,89 

6.36 

6.03 

영어능력 

6. 영어 독해 능력 

7. 영어 회화 능력 

8. 영어 글쓰기 능력 

3.34 

3.03 

2.92 

3.67 

3.60 

3.57 

5.96 

6.91 

7.22 

사회성 

13. 팀협동 과제수행 능력 

14. 선후배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15. 리더십 

3.60 

3.65 

3.40 

4.02 

3.98 

3.81 

5.39 

5.13 

5.80 

기본소양 

3. 글쓰기 능력 

4. 구두발표 및 토론 능력 

5. 비판적 독서 능력 

9. 컴퓨터 활용 및 정보화 능력 

10. 논리적ㆍ과학적 사고력 

11.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12. 예술적 소양 및 안목 

3.27 

3.36 

3.34 

3.49 

3.58 

3.47 

3.28 

3.93 

4.06 

3.86 

3.51 

3.98 

3.99 

3.45 

6.67 

6.51 

6.20 

5.11 

5.46 

5.97 

5.58 

 
영어 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욕구는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에서의 기대 및 요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 대한민국 영어보고서’(한국영어교육학회, 2006)에 따르면, 

설문 대상으로 삼은 72개 회사의 인사담당자 가운데 70.2%가 영어가 승진과 

연봉 책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온라인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2008년 1월 8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라 옮기면, 최근 기업의 신입 사원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다 강화된 영어면접이다. 또한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채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영어 구사 능력을 우대조건으로 내세우는 기업의 비율 또한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은 졸업 후 다양한 전문 분야로 진출한다. 국제화된 사회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야에 따라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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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둔감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로, 대학생들은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영어에 대한 강한 학습 욕구를 

느끼며, 영어 학습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물론 대학에서도 영어 교육에 대한 대학생 및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다. <부록>에 정리된 것과 같이, 서울대학교의 경우 언어교육

원에서 유학 및 취업 등의 다양한 유형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

생들의 영어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또한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특

히 학생들의 학문적 목적의 영어 능력에 대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어논문 작성법 워크샵 및 영어 발표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으며, 경력개발 센터에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공개 강좌로서 영문 서류 작성

법 강의, 영어면접 대비 특강, 영어면접 대비 실습, 영어 집단 토론 실습 등

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교육원에서 제

공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비정규 강좌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대학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학생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들

에게 요구되는 영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계발하기 어렵고,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의도하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 대학 영어 ‘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 

 
1) 실용적 기대와 기능적 요구에 대한 이해 
 
다음은 정상준 외 4인(2006)에서 인용한 것으로, 서울대학교의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지향점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영어 교육은 영어권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내용으로 영어를 매체로 영어 구사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영어 교육이 기술적 언어 

훈련을 넘어서 인문 교육과 교양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요컨대 

언어 훈련과 더불어 영어권 지역에 대한 학제적 교육을 구현할 때 

지구화 시대에 비판적,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교육은, 한편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문화적 역량을 길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함양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그런데, 위 인용에 

제시된 관점은 의사소통능력으로서의 영어 능력에 일정한 관심을 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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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능력 자체보다는 교양으로서의 자질을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사회에서 대학 졸업생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영어 능력은 교양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영어의 사용과 실용적 

활용에 실체적 초점을 둔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는 이들 

영역에 진출하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자질로서의 

영어 능력을 요구한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 현실 

맥락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연마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대부분의 경우 ‘교양과 더불어’ 또는 ‘교양을 통해’ 

함양된다기보다는 도구적 능력으로서 개발되어야 하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은 Wolfe-Quintero와 Crookes (2005, p. 32)에서 인용한 것이다. 
 

“Undergraduate students want to continue their studies abroad in 

English-speaking universities, or want to get a job with an 

international company that may require role-playing in English 

as part of the job interview. The CEP must prepare students for 

all of these goals and needs, because this is what College English 

means in Korea.”
6)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의 전망에 기초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영어 능력을 연마하기를 원하며, ‘대학 영어 프로그램 

(College English Program)’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 영어 교육에서 영어의 실용적인 측면에 보다 적극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학생들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대학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특히 영어 교육과 관련된 전공 영역

에서 전문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학영어’ 프로그램이 ‘교양’보다는 ‘언

어’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7) 특히 실용적 능력으로서의 영어 기능 교육

에 초점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8)  
 
 
 

                                           
6) Wolfe-Quintero 와 Crookes (2005, p. 13)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장래 학업 및 

취직을 위해 필요한 영어 기능 능력을 연마하기를 원하지만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이러한 

기회를 만족할 만한 정도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7) Wolfe-Quintero와 Crookes (2005, p. 12). 
8) Wolfe-Quintero와 Crookes (2005, p. 28)에 인용된 Ruffell (2005)의 조사에서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영어의 여러 기능 가운데 특히 말하기와 듣기 기능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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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유기체적 관점에서의 이해 
 
대학은 고등교육을 주관하여 관장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사명은 고등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 및 초·중등교육과 

밀접히 관련된다. 사회 전반과의 연관성은 대학이 국가 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관계에서 주로 찾을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과의 연관성은 

초·중등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다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대학의 이러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이 사회의 건전한 단위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사명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식해야 한다. 특히 탈경계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과 학문 연구의 주체라는 관점에 더하여 

사회 유기체의 일원이라는 차원에서 자체의 체제를 성찰해야 한다.9)  
이를 영어 교육과 연관하여 기술하면, 대학은 우선 대학에서의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현실 중심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졸업예정자의 영어 능력에 대한 사회의 수요와 요구를 

파악함과 아울러 재학생의 영어 학습 필요 및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첫 단계의 과업을 통해 대학은 대학 영어 교육의 

지향점을 보다 현실적인 지평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들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은 영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목표 설정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은 필수적으로 영어 교육 

수요자로서의 신입생의 출발점 수준을 인식하고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해 공교육 체계로서의 초·중등학교 영어 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이 

연계 체제에서의 대학의 능동적 역할은, 뒤에서 논의하는 것과 같이, 국가 

차원의 영어 교육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된다. 
위에서 살펴 본 두 단계―대학 영어 교육에 대한 필요 및 욕구 조사 및 교

육 목표의 설정―은 대학 영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이다. 그런데, Wolfe-Qunitero와 

Crookes(2005)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기초를 마련하

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를테면, 첫 번째 단계의 과업, 

즉 대학 영어 교육에 대한 필요 및 욕구 조사를 대학 전체의 차원에서 시행

한 적이 없다. 물론, 특정 단과대학 중심으로 단편적인 수요조사가 실시되기

도 하고, 대학생활문화원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 수요 조사가 실시되고 있

지만, 이는 대학 영어 (교육)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 

                                           
9) 이는 대학 영어 교육이 교양으로서의 영어 또는 인문 교육으로서의 영어 교육을 훼손하거나 

경시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교양으로서의 영어 

지식과 더불어 기능으로서의 영어 능력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대학 영어 교육의 

지향점이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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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영어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바탕으로 삼기에는 지극히 부분적이

고 단층적이다. 두 번째 단계, 즉 교육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서도, 서울대학

교의 ‘대학영어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교육 목표가 불분명하여, <대학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 ‘대학영어 프로그램’이 어떠한 목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한다.10)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까닭은 교육의 실질을 이루는 교육

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합리

적으로 구안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목표의 설

정과 교육 과정의 수립은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추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기도 하다.  
대학 영어 프로그램 체제가 이러한 형편에 놓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동안 대학이 영어 교육의 목표를 

‘대학 내부자 시각’에서 선언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교양 

교과 위주’의 전통적 관점에서 가늠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제 대학은 

그 자체만의 다소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 통합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대학 영어 교육 프로그램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뒤에서 

살펴보듯이, 대학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을 포함한 

나라 전체의 영어 교육의 내실화 및 건전화를 위해서도 긴요하고도 

필수적이다.  
 
3) 대학 영어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앞에서 논의한 새로운 체제를 구체화하여 정립하는 경우, 이 체제를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서 일거에 시도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노력은 효율성 및 실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먼저 대학 영어 프로그램의 개선에 분명한 의지와 실천적 여지가 

있는 몇몇 대학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에 기초하여,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들 대학의 이러한 노력은 추후 새로운 체제의 

정립에 동참하게 될 여러 대학에 확대 적용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외국어 정책-연구 기관’, 이를테면 ‘국립 외국어원(가칭)’에서 이들 

노력에 체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실시를 전제로 하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육과정의 

설계이다. 현재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 흔히 활용되는 교육과정 모형으로는 

                                           
10) Wolfe-Quintero와 Crooke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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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모형이 있다. 이 모형에서는 교육과정을 <욕구조사-목표 설정-교육방법 

개발-교육과정 운영-평가 및 개선>이라는 단계적 절차에 따라 구안한다.11)  

순환모형의 첫 단계, 즉 필요 욕구 조사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 

수요자로서의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에 초점을 둔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졸업생의 영어 능력에 대한 요구 및 기대를 국가와 사회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한다.12)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 욕구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다. 논자에 따라서는, 필요 욕구 

조사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영어 교육이 

실용 또는 언어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며, 영어 교육을 ‘교양’ 및 ‘인문’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경향이 보다 짙다.13) 
대학영어 교육에 대한 필요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그 의미와 기치를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지 않은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이 보다 합리적인지 

확언하기 어렵다. 체계적인 필요 욕구 조사를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두고 

대학 영어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 욕구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용적 측면의 영어 교육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일은 대학생들에게 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어떠한 

필요와 요구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필요 및 욕구 조사를 실행한 다음 단계에서는,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념해야 할 사항 이외에,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첫째, 교육 목표 설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대학

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대학 영어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과 교육 수요자의 기대와 요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초·

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육의 목표와의 관계를 체계적이고도 실천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 대학은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 체계

적 연계를 구축하게 되는 한편, 국가 단위의 거시적 교육 체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대학 입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 입시 요강에서 영어와 관련된 전형 요소에 변화가 감지되면 그 

변화가 아무리 미세한 것이라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는 예외 없

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흔히 국가 전체의 사회 문제로 비화되곤 

                                           
11) Brown (1995). 
12) Long (2005). 
13) 엄용희 (2002)에서는 대학 영어교육을 교양과 실용의 두 관점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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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대학은 스스로의 영어 교육 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공교육으로

서의 영어 교육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신입생에게 기대하는 영어 능력을 되도록 

최저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대학이 스스로의 교육력을 극대화하여 학생

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대학은 필요 이상의 영

어 능력을 신입생들에게 요구할 이유도 없고 그러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초·중·고등학생에 비하여, 장래에 필요한 영어 능력이 

구체화되고 상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영
어 교육을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제공하게 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은 기본 소양 및 기초 의사소통 능력에 집중할 수 있다.14)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전체의 영어 교육에 대한 비정상적인 수요와 욕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관심사로서의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 값진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은 우수 인재 선발이라는 소비적 경쟁을 떠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적 혁신을 추구하게 되며, 이를 통해 건강한 평생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Ⅲ. 마무리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영어 교육은 대학 교양 과정의 학과목의 관점에서만 

논의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중요한 국가 정책 과제이기 때문이다. 영어 교육을 이처럼 국가 사회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게 되면, 대학에서의 영어 교육은 대학의 사회적 사명 및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고도로 산업화된 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대학은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에 바탕을 두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영어 교육과 연관하여 구체화하면, 

대학은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의 수요와 요구를 영어를 중심으로 읽어내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물론, 이는 

실용영어로의 집중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교양’으로서의 영어 

능력과 더불어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근거한 영어 능력의 함양을 의미한다. 
아주공과대학의 학장이었던 이한빈은 1980년 『영어교육』에 발표한 글 

‘未來가 요구하는 英語敎育’에서 향후의 사회를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통찰하면서 ‘외국어에 관한 시대는 바야흐로 ‘섭취’ 의 시대로부터 ‘활용’ 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또한 “대학생들이 그들의 

                                           
14) 이른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국민 

공통교육과정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과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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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에 도달할 90년대를 향하여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서의 영어 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표현능력 중심의 영어교육, 전방위 영어 

학습, 실질 과목 기반의 영어 교육, 대학 영어 교육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pp. 2-3). 이한빈(1980)의 글이 발표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대학 영어 교육은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변화에 귀를 기울여 왔는가? 

그리고 현재 대학 재학생들은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영어 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학에서 찾을 수 있는가?  
국가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어 가는 변혁의 시대에 대학도 변해야 한다. 

그것은 대학의 자발적 변모와 능동적 변혁이 사회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자 

촉매제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무한 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학문적 지평과 

전통을 굳건히 유지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사회 친화적 체제로 거듭나야 한다. 이 새로운 체제에서 대학은 

대중과 사회에 다가가고자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 

발전의 흐름을 유도하고 창출하는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의 

‘대학영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학이 국가 사회 유기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짚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초·중등학교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영어 교육 체제를 제안하였다. 이 

새로운 체제에서 대학은 건전한 국가 교육 공동체의 핵심적 주체로 기능하게 

된다. 더불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소모적 경쟁에 집중하기보다는 

국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생산적 노력에 매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스스로에게 지워진 고등 교육의 수행이라는 사명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공교육 및 사회 전체의 영어 교육 기반을 

건전화하고 체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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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울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현황 (기초교육원 대학영어 프로그램 제외) 
 
1. 언어교육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1) 유학대비 영어프로그램 
 
(1) 유학 관련강좌: 10월 30일(월) 또는 11월 6일(월) 개강 

Academic Writing for Graduate Students Content-based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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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Writing in Engineering and Science  
Academic Presentation Skills 
Debating & Public Speaking  
English Pronunciation Clinic  
TOEFL iBT Listening/Reading  
TOEFL iBT Speaking/Writing  
GRE Writing 유학준비영어 

 
(2) SOP(Statement of Purpose) 작성을 위한 워크샵: 수요일 2-5시  

SOP Writing (Humanities & Social Science) I   
SOP Writing (Engineering & Natural Science) I  
SOP Writing (Humanities & Social Science) II  
SOP Writing (Engineering & Natural Science) II  

 
(3) 맞춤교육 (Custom-tailored Language Studies)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편성되는 수업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각자 

유학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개인 

및 소그룹 대상으로 Academic Writing, Academic Presentation, Speaking 

Test Preparation for TA/GSI Position, Article Reading, Data Commentary 

등이 실시되고 있다.  
 
(4) 유학대비 개인 상담 (Consultation) 
  원어민 강사와 함께 개인적으로 1시간 동안 영어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1시간 단위로 진행되며 실연, 비디오녹화, 분석과 교정, 재연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유학서류 개인상담, 전화인터뷰 연습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5) 교정 서비스 
  언어교육원 교정/번역 프로그램에서 SOP 교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OP 교정 서비스에서는 SOP 한영 번역이 아닌 영문 원고에 대한 교정만을 

제공하고 있다. 
 
2) 취업대비 영어프로그램 
 
(1) 취업대비 관련강좌 

English Conversation Series  
Business Presentation Skills  
Debating and Public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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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Pronunciation Clinic  
TEPS 대비 강좌  
CNN 듣기  
시사매거진 

 
(2) 취업대비 워크샵  

E-mail Writing  
Business Presentation Skills  

 
(3) 맞춤교육 (Custom-tailored Language Studies)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편성되는 수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각자 

취업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개인 및 소그룹 대상으로 Business Speaking, Business 

Presentation, Business and Finance, Current Affairs Discussion, Economist 

Article Reading, Newspaper Reading 등의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4) 취업대비 개인 상담 (Consultation) 
  원어민 강사와 함께 개인적으로 1시간 동안 영어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1시간 단위로 진행되며 실연, 비디오녹화, 분석과 교정, 재연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Job Interview 연습, 전화 인터뷰 연습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5) 교정 서비스 
  언어교육원 교정 프로그램에서 영문 취업서류에 대한 교정을 받을 수 있다. 

교정 프로그램에서는 취업서류에 대해 한영 번역이 아닌 영문 원고에 대한 

교정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3) Special Workshop Program 
 
  몇 가지 주제로 매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통계 자료 발표를 위한 

워크샵 등이 있으며, 학회 발표나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처리 

방법 및 결과에 대해 기술하는 워크샵이다. 
 
2. 교수학습센터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취업을 앞 둔 4학년이상의 학생이나 졸업생을 위한 취업준비의 마지막 

단계를 함께 할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서류특강과 서류 

클리닉 참관, 면접특강과 면접실습참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영어논문 작성법 워크샵(이공계 대학원생 및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과 

영어 프리젠테이션 워크샵(생활과학대학 대학원생) 등이 있으며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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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실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시 구체적인 정보나 방향을 알 수 있으며, 면접을 대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지 등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경력개발센터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취업준비를 위한 공개특강으로 영문서류 특강, 영어면접대비전략, 영문서류 

클리닉, 영어면접대비실습, 영어집단토론 면접대비실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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